
 

 

 
 
 
 

 

 

 

 

 

 
 

 해수부가 선박 신조와 S&LB 1 차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는 해운재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중임을 보여줌 

 따라서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도 가시성이 높아졌음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6 월 3 일 해양수산부는 선박 신조와 S&LB(Sale & Lease Back) 1 차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조 물량은 1 조 1,835 억원 수

준이며 S&LB 물량은 2,307 억원 규모이다. 해수부는 세부 검토를 위해 선박 운용 계획, 화물 운송 계약, 예상 금융 계약 등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 발표는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에 설득력을 더한다. 현대상선의 발주도 

해운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재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는 금번 해양수산부의 발표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의구심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언제 누구에게 발주를 하는지에 대한 

확답이 없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을 일축하고 하반기에 국내 조선사들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가시성을 높여

주는 소식이다. 

 

선박 신조와 S&LB 1차 수요조사 결과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구분 선사 컨선 벌크 탱커 기타 소계 규모(억원)

신조 18개 4척 17척 10 척 5 척 36 척 11,835 

S&LB 11개 4척 3척 11 척 - 18 척 2,307 

합계 
25개 

(중복 제외) 
8척 20척 21 척 5 척 54 척 14,142 

 

 

해운재건 속도전…중소선사 선박 54 척 발주 신청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5 개년' 계획에 따라 1 차로 실시한 선박 신

조와 S&LB 수요 조사에서 54 척이 신청되는 등 해운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 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소선사의 선

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1 차 수요조사 결

과 18 개 중소선사가 36 척의 선박 신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

다…(중략)…신청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종은 컨테이너선 

4 척, 벌크선 17 척, 탱커선 10 척, 기타선 5 척 등이다. 신조의 경

우 전체 선가로는 1 조 1835 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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